
청년의 복합 위기와 기본사회

이주배경 초기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격차와 청년정책 접근성

| 곽윤경 |

청년 건강 현황과 과제: 취약청년 중심으로

| 김동진·이지영 |

청년 부채 현황과 채무조정제도의 정책과제

| 나원희 |

최근 청년층 고용 상황과 비경제활동인구의 변화(2022∼2026)

| 함선유 |

청년의 고립·은둔 현황과 과제

| 노혜진 |

청년의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청년복지 제도화 과제

| 김성아 |

 이달의 초점



기획의 글 3

기획의 글(Foreword)

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

청년기는 미성년기 이후 교육과 입직, 관계와 주거 등에서 독립된 성인의 삶으로 이행하는 시기다. 그러

나 이주배경과 건강, 노동시장, 부채, 고립과 은둔, 가족돌봄 등 청년이 경험하는 위기는 당연해 보이는 이

행의 과정에서 청년을 배제한다. 2026년 10월 ‘이달의 초점’에서는 청년의 삶을 위협하는 복합 위기와 이

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청년복지 제도화 과제를 다룬다. 

첫 번째 글에서는 다문화가정에서 성장했거나 외국에서 출생해 한국으로 이주한 이주배경 청년이 노동

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구조적 취약성과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다룬다. 두 번째 글에서는 

위기로 인해 이미 이행이 어려운 취약청년들이 경험하는 신체·정신 건강 어려움을 살피고, 건강증진사업에 

대한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제시한다. 세 번째 글에서는 청년의 부채 실태를 들여다보고, 금융취약청년을 

위한 지원 과제를 논의한다. 네 번째 글에서는 청년, 특히 취업하지 않은 청년의 실태를 분석하여 산업적 맥

락에서 구직 의사까지 저하된 청년들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. 다섯 번째 글에서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

은둔, 그리고 외로움의 실태를 입체적으로 가시화하고, 고립·은둔청년의 사회적 회복과 참여 방안을 제안

한다. 마지막 글에서는 한 청년이 경험할 수 있는 위기의 다차원성과 다중성을 실증하고, 청년이 평범한 

1인분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전문화된 지원으로서 청년복지 제도화 과제를 제안한다. 

누구나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. 청년도 예외는 아니다. 위기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

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삶을 되찾고, 제 몫의 의무를 다하는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는 

기본사회를 기대한다.


